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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받지 못하도록 미리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특정한 성경구절을 문맥과 상관없이 해석하고 
그 구절 위에 이론을 세우려고 합니다. 
출0703. 그리고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것이며, 
내 표징들과 내 이적들을 애굽 땅에서 증대시킬 것이니라.  
예를 들어, 사람들은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heart)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읽고, 이것에 대해 주님을 고소합니다. 
그들은 바로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했다며, 
바로의 완악한 심령에 대해 주님께 탓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구절을 문맥과 상관없이 뽑아내어서,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론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이 문맥에서 혼자 떨어져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다른 구절과 맞지 않게 됩니다. 
벧후0309. 어떤 이들이 느슨함을 추측하듯이 주께서는 그분의 약속에 관해 느슨하지 
않으시니라, 대신에 누가 소멸되는 것을 기꺼이 하려 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기꺼이 하려 하셔서, 우리를 향해 오래 견디고 계시느니라.　
출애굽기 7장 3절의 "내가 바로의 마음(heart)을 완악하게 할것이다"라는 말을 
문맥과 상관없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는 성경의 다른 가르침들과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심령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확실하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그 심령을 열고 닫는 것에 대한 책임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으로, 바로가 순종할 수 없도록 그 심령을 완악하게 
만드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공정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과 같이, 
바로에게도 순종의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성품이 그의 선택을 이끈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장 먼저 바로가 그 자신의 심령을 완악하게 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특별히 여러 군데에서 바로 자신이 그의 심령을 완악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출 8:5,32 9:34 7:22 8:19 13:15).
 
"같은 태양이 밀랍은 녹이고 진흙은 굳게 한다"는 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똑같은 복음, 똑같은 진리,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빛이 
열려있는 심령은 녹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의 심령은 굳게 합니다.
태양을 탓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탓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탓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각 개인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케네스 해긴이 지은 "예수-열린 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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